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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경과(neurology)는 중추 및 말초신경계의 다양한 질환을 다루며 임상 현장에서

는 크게 두 가지의 전장을 마주한다. 하나는 급성 뇌혈관질환, 뇌전증발작 등과 같이 

신속한 진단과 처치가 환자의 예후를 좌우하는 응급 질환의 전장이고 다른 하나는 파

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과 같이 오랜 시간 싸워야 하는 만성 신경퇴행질환의 전장이

다. 신경퇴행질환은 결국 노화(aging, senescence)라는 근본적 과정과 불가분의 관

계에 있다.1 노화는 생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능이 점차 소실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불가역적 변화 과정으로 정의된다.1 19세기 이후 의학과 과학의 발달, 생활 환

경 개선, 백신과 항생제의 도입은 인류의 기대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켰다.2,3 의학 

기술의 발달, 경제적인 풍요 등으로 인하여 인류의 평균 수명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1990년대에는 85세로 기대되던 한계 수명이 최근에는 115세로 상향되었다. 현재까지

는 122세까지 살았던 노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을 남겼다.4,5 이에 

따라 노화 개념은 정상 노화(normal aging)와 병적 노화(pathologic aging)로 세

분화되었으며6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을 넘어 인문학적, 철학적, 사회학적으로도 탐구

되는 대상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19세기를 기준으로 인류의 노화 인식 변화를 고찰하고 19세기 이전 

신화, 문학, 역사 속에서의 노화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시각과 19세기 이후 의학

과 과학의 발전 속에서 변화된 담론과 현대 의학적 극복 노력을 정리하며 신경과 의사

의 관점에서 임상 및 사회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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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19세기 이전: 신화와 역사 속 노화의 양면성

1)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학 중 하나인 길가메시 서사시(The 

Sumerian Epic of Gilgamesh)는 기원전 28세기경 우루크

를 다스렸다고 전해지던 전설적인 왕 길가메시에 대한 전설이

다. 기원전 18세기경부터 길가메시에 대한 설화들이 기록되기 

시작하다가 기원전 1300-1000년 사이에 신레케운니니(Sin-

leqe-unnini)라는 시인이 서사시 형태로 편집하여 아카드어

로 기록한 것을 표준판으로 여긴다. 이 서사시에서는 고대 메소

포타미아 문명권의 사람들이 죽음과 노화의 불가피성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준다. 친구 엔키두의 죽음을 목격한 길가

메시는 불멸을 추구하지만 결국 신들의 섭리에 의해 좌절한다. 

그는 불사의 식물을 얻지만 뱀에게 빼앗기고 인간은 죽음을 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7 뱀이 그 식물을 먹고 허물을 벗

어 젊음을 되찾았다는 대목은 재생과 회춘의 상징으로 해석된

다. 이는 인류가 이미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노화의 숙명성과 

극복의 욕망을 동시에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2) 고대 인도 문명의 시각

아유르베다(Ayurveda)는 기원전 15세기부터 구전으로 전

해지던 다양한 지식들을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후 6세기 사

이에 정리한 인도의 전통 의학서이다. 아유르베다에서는 노화

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면서도 원기 회복 혹은 회춘

(rejuvenation)을 의미하는 라사야나(Rasayana)라 불리는 장

수 요법을 발전시켰다.8 라사야나에서는 특정 약초와 식이를 통

한 회춘을 추구하였으며 바지카라나 라사야나 약초(Vajikaran 

Rasayan herbs) 중 하나인 우단콩(Mucuna pruriens)은 강

장제로 여겨지다가 후대에 파킨슨병 치료에까지 응용되었다.9,10 

인도 힌두 신화에서는 불사의 음료인 암리타(Amrita)가 중요한

데 비슈누 신이 세상을 둘러싼 우유 바다를 휘저어 얻은 이 음

료는 신들에게만 허락되었다. 인간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으며 

이는 불멸이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았음을 상징한다.

3) 아랍-이슬람 문명

이슬람 문명권의 문학 작품 중 하나인 천일야화(Arabian 

Nights)는 8세기부터 여러 중동 설화와 민담이 융합되기 시

작하여 16세기경 완성되었는데 이 작품에는 인간의 수명보다 

훨씬 긴 시간을 살며 인간의 유한한 삶을 초월하는 존재인 진

(Jinn)이 등장한다. 또한 불로초를 찾는 모험을 떠난 불루키야

(Bulukiya)의 모험담이나 불로불사의 비법을 다루다가 멸망

한 황동의 도시 탐험기와 같이 장수와 불멸에 대한 열망을 반

영하는 이야기들이 다수 등장한다.11,12 그러나 이슬람 신비주의

(Sufism)는 육체적 불멸보다 영적 불멸을 강조하였다. 신과의 

합일을 통해 영혼이 죽음을 초월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의학적

으로는 이븐 시나(Avicenna, 980-1037)가 자신의 저서인 의

학전범(The Canon of Medicine)에서 노화를 체액 불균형과 

생활 습관의 문제로 설명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통한 예

방을 강조하였다.13 이는 현대적 관점의 건강 수명 관리와 맞닿

아 있다.

4) 기독교 성경 속 노화

구약 성경은 극단적인 장수의 사례를 전한다. 므두셀라(Met

huselah)는 969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었고(창세기 5:27) 이

는 불멸에 가까운 장수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대홍수(The 

Great Flood) 이후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

였다(창세기 6:3)는 언급이 나온다. 이는 인간의 생명에 신적 한

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신약 성경은 육체적 장수보다 영혼의 영

생을 강조하여 노화를 단순한 육체의 쇠퇴가 아닌 구원과 연결

된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5) 고대 그리스・로마

기원전 8세기부터 문학적으로 형성되어 로마제국 시대까지 

발전되고 널리 알려져 있던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신들은 대체

로 젊고 완전무결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Fig. 1). 그러나 노화

를 상징하는 신 게라스(Geras)는 등이 굽은 노인의 형상으로 

노화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표현하였다(Fig. 2). 반

대로 청춘의 여신 헤베(Hebe)와 가니메데(Ganymede)는 불

멸의 음식 넥타르(Nectar)와 암브로시아(Ambrosia)를 관리

하여 신들이 늙지 않도록 하였다(Fig. 3). 티토노스(Titho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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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는 영생을 얻었으나 젊음을 얻지 못해 끝없이 늙어가는 인

간의 비극을 보여주며14 아폴론 신에게 영생을 바랐던 쿠마에

(Cumaen) 무녀 시빌라(Sibyl)는 영원한 젊음을 함께 바라는 

것을 잊었기에 죽지 못한 채 계속 노쇠하여 결국에는 육체를 잃

고 목소리만 남았다.15 반대로 네스토르(Nestor)는 노년의 지혜

와 언변으로 그리스 군을 이끌며 존경을 받았다.16

6) 북유럽 신화

북유럽 신화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여러 민족들의 신화로 

프로토-게르만 시대(서기 200-800년경)부터 형성되어 바이킹 

시대(서기 8-11세기)까지 널리 믿어지다가 기독교 전파 이후 쇠

퇴하였다. 북유럽에서 주신(主神) 오딘(Odin)은 지혜로운 노인

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전사 문화 속에서는 전장에서 

죽는 것이 영광이고 노환으로 죽는 것은 불명예였다. 신들은 이

둔(Idun)의 황금 사과를 먹어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

둔이 납치되자 신들조차 늙어갔다(Fig. 4).17

7) 동양 문화와 황제내경

유교 문화권에서는 효 사상이 노인 존중을 제도화하였으나 

기근과 전란 속에서는 노인이 우선 희생되기도 하였다. 동시에 

불로초를 얻고자 하던 진시황(Fig. 5-A)이나 서왕모의 복숭아

(Fig. 5-B), 동방삭의 장수 전설이 장수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

였다. 일본의 기로(棄老) 설화는 노화를 사회적 부담으로 본 극

단적 사례였다.

중국의 고전 의학서 황제내경(黃帝內經)은 중국의 전국 시대

인 기원전 475년에서 기원전 221년경에 편찬되었다고 알려져 

Figure 1. Greek deities. Zeus, Hera, Apollo, Athena, and Aphrodite.

Figure 2. Geras, the Greek god of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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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노화 과정을 여성은 7년, 남성은 8년

을 주기로 기가 변화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인생 주기와 

노화를 구체적으로 나눈 최초의 기록 중 하나로 평가된다.18 노

화를 정기(精氣)의 소모로 이해하고 이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음식 절제, 규칙적 운동, 호흡과 명상법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현대의 생활 습관 관리와 연결된다. 또한 보신(補腎) 개념을 중

Figure 3. (A) Hebe holding Nectar and Ambrosia, by Charles Picqué (1826). (B) Ganymede, depicted in The Abduction of Ganymede (1644) 
by Eustache Le Sueur.

A B

Figure 4. Idun and the golden apples of Norse mythology.



J Korean Neurol Assoc Volume 43 Issue 4, 2025 311

 노화에 대한 역사 속 시선들

심으로 신장의 정기를 강화하여 노화를 늦추려 하였으며 이는 

도교의 장생술과 결합하여 수세기 동안 동아시아 의학에 큰 영

향을 주었다.

8) 중세와 르네상스

유럽 중세에서는 젊음의 샘(Fountain of Youth) 전설이 널

리 퍼졌으며19-21 연금술은 불멸의 엘릭서(Elixir)와 현자의 돌

(Philosopher’s Stone)을 추구하였으나 실질적 성과는 없었

다(Fig. 6-A).22 중국 연단술도 불로장생을 꿈꾸었으나 수은 등 

독성 물질로 인하여 황제들이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23 

르네상스 시대인 1558년에 쓰인 루이지(Luigi)의 The Art of 

Living Long은 절제와 균형 있는 생활이 장수의 비결임을 강조

하며 오랫동안 장수의 교본으로 읽혔다(Fig. 6-B).24,25

2. 19세기 이후: 과학과 의학 속 노화의 재정의

1) 수명 연장의 현실화

19세기 이후 산업혁명과 함께 생활 환경, 영양, 위생 상태

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세균학의 발달과 백신, 항생제의 도입

은 전염병 사망률을 급격히 줄였다.2,3 그 결과 선진국에서는 평

균 수명이 19세기 초 47세에서 20세기 후반 76세 이상으로 늘

어났고26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80세를 넘어섰다. 한국의 경우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7.2%)에 진입하였

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된다.27 이는 더 이상 일부 장수인의 문제가 아니

라 전 인류가 노화에 직면하는 시대임을 의미한다.

수명의 연장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넘어 만성 질환 관리, 

노인성 신경질환 대응, 사회적, 경제적 복지 문제를 동반하게 되

었다. 즉 노화는 개인의 생물학적 과정임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

가 대응해야 할 거시적 과제가 되었다.

2) 노화 이론의 전개

19세기 이후 노화는 단순히 신의 섭리나 운명이 아니라 과학

적 탐구의 대상이 되었고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며 현대 생물노

년학의 토대를 이루었다.

체세포 돌연변이설(somatic mutation theory)은 세포 분

Figure 5. (A) Emperor Qin Shi Huang searching for the elixir of life. (B) The peach of immortality from the garden of Xiwangmu (red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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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과정에서 축적되는 유전자 변이가 노화와 관련된다는 가설

로 방사선, 환경 노출과 같은 외적 요인과 연관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1950년대에 제안된 자유라디칼설(free radical theory)

은 사립체(mitochondria)에서 발생하는 활성 산소(reactive 

oxygen species)가 세포 손상과 노화를 가속화한다는 이론이

다.28 이는 항산화제 연구와 연결되었다.

1960년대에 제안된 길항적 다면발현설(antagonistic pleio

tropy theory)은 젊은 시기에는 생식 및 성장을 유리하게 하지

만 노년기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진화론

적 설명이다.29 끝분절 단축설(telomere shortening theory)

은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말단의 끝분절(telomere)이 짧

아지면서 세포 노화와 사멸을 초래한다는 가설로 2009년 노벨

상 수상 연구로 이어졌다.30

20세기 말 이후에는 분자 수준에서 다양한 노화 조절 경로

가 밝혀졌다. 인슐린/인슐린유사성장인자-1 (insulin/insulin-

like growth factor-1) 신호는 영양 및 대사와 관련된 경로로 

제한된 칼로리 섭취가 수명 연장에 효과적이라는 연구와 연결

되며 sirtuin 단백질은 산화형 니코틴아마이드아데닌다이뉴클

레오타이드(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NAD+) 

의존성 탈아세틸화 효소로 세포 스트레스 반응과 수명 조절

에 관여한다고 알려졌다. Mechanistic target of rapamycin 

(mTOR) 경로는 세포 성장 및 대사 조절 신호로 이를 억제할 

시 수명 연장 효과가 관찰되었다. NAD+ 대사에 대한 연구에

서 이 물질이 DNA 손상 복구와 에너지 대사에 핵심적인 역할

을 하며 NAD+ 전구체인 니코틴아마이드모노뉴클레오타이드

(nicotinamide mononucleotide)의 보충이 쥐 모델에서 노화 

관련 생리적 변화를 완화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31,32

더 나아가 최근에는 DNA 메틸화 패턴을 이용한 후성유전

학 시계(epigenetic clock)가 제안되어 생물학적 노화를 정

량화할 수 있게 되었고 항노화 개입(운동, 식이, 약물)이 이 시

계를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33,34 또한 노화세포(senescent cell)의 축적이 만성 염증

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제거하는 세놀리틱스

(senolytics) 약물(dasatinib, quercetin, fisetin 등)이 새로

운 항노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35-37

기존 약물 중에서도 메트포르민(metformin), 라파마이

Figure 6. (A) Nicolas Flamel, medieval scribe and later legendary alchemist. (B) Portrait of Luigi Cornaro, author of The Art of Living Long, 
painted by Tintoretto (156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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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화에 대한 역사 속 시선들

신(rapamycin), 레슬베라트롤(resveratrol) 등이 항노화 효

과 후보로 연구되고 있으며 줄기세포 및 유도만능줄기세포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 기술을 통한 재생의

학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38-41

이러한 연구들은 노화를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쇠퇴가 아니라 

조절 가능한 생물학적 과정으로 이해하게 하였고 이는 항노화 

약물, 재생의학, 유전자 치료 등 현대 연구로 확장되었다.

3) 건강 수명과 사회적 문제

현대 사회에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불일치는 중요한 문

제이다. 한국인의 경우 기대 수명은 82.7세이지만 건강 수명은 

70.4세로 약 12년의 격차가 존재한다.42 이 기간 동안 개인은 만

성 질환, 신경퇴행질환, 장애를 경험하며 삶의 질이 저하된다.

특히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퇴행질환은 노화와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사회적 도전이 된다.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

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 한국은 노인의 경제

적 의존도가 높아 장기간의 건강 수명 격차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현대의 노화 연구는 단순한 생물학적 이해를 넘어 예

방의학적 개입(식습관, 운동, 생활 습관 관리), 생리의학적 개입

(항노화 약물, 세놀리틱스, 재생의학), 사회정책적 개입(노인 복

지, 장기 요양, 노동 시장 구조 조정)까지 포괄해야 한다.

결국 얼마나 오래 사는가보다 어떻게 늙어가는가에 대한 것

이 의학과 사회의 핵심 질문이 되고 있다.

고    찰

노화에 대한 인류의 인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졌지만 

공통적으로 양가성을 지닌다. 수메르, 인도, 아랍, 성경, 그리스・ 

로마, 북유럽, 동양, 중세 유럽 등 다양한 문명권에서 노화는  

지혜와 존엄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쇠퇴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인간은 불멸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이 신의 영역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19세기 이후 과학은 노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연하려

는 시도를 이어 왔으나 노화 방지와 수용이라는 두 담론은 여전

히 공존한다. 신경과 의사에게 노화는 단순한 위험 요인이 아니

라 환자와 사회가 함께 겪는 필연적 과정이다. 인문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노화를 설명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진료는 

보다 깊이 있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결    론

노화는 인류 역사 속에서 신화적 상징에서 과학적 탐구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 현대 의학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을 넘어 건강 수명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신경과 의사로서 우리는 노화와 퇴행성 질환의 관계를 과

학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환자와 사회

에 의미 있는 공감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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